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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자와 함께 저녁을 먼저 했나이다. 전하는

식사를 하셨나요?”

“아직이오. 그런데 중전, 세자랑 무엇을 드

시었소?”

“몸에 좋은 닭 백숙을 들었나이다. 전하도

닭 백숙을 드시겠나이까?”

“주시구료, 몸에 좋은 닭 백숙이라니 꼭 먹

어봐야겠소이다.”

아내는 푹� 잘 삶아진 닭 백숙을 가지고 왔

다. 하얀 큰 접시에 담겨진 닭 한 마리는 필자

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.

“오늘 백숙은 하얀 접시에 담겨 있어서 그런

지 깔끔해 보이고 맛나게 보입니다. 그렇지 않

소. 중전?”

“그럴 겁니다. 오늘 따라 맛있어서 닭 백숙

한 마리에 양닭죽까지 세자와 몽땅 다 먹어

버렸지요. 그래서 새로 전하께 올릴 닭 백숙을

지금 막 끓이고 있던 참이었지요. 둘이만 먹은

것이 미안해서요.”

“무엇이 미안하오? 중전하고 세자하고 맛있

게 먹었으면 잘 된 것 아니요? 그리고 나를 위

해 이렇게 또 닭 백숙을 만들었잖소.”

“그런데 닭 백숙은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,

뭐 특별한 것을 넣었소, 중전?”

“그러게요. 특별히 더 넣은 것은 없는데 오

늘따라 맛이 좋네요. 색깔도 더 뽀얀 것이 국

물과 양닭죽까지 맛있고. 오늘 택배로 받은

냉장 닭고기를 사용한 것 밖에 다른 점은 없사

옵니다. 그 닭고기 포장지엔‘친환경축산물 표

시’와‘마미안(安)’이란 상표가 붙어 있긴 했

지요.”

“그렇소? 그렇다면 오늘 회사에서 택배로 배

달 온 그 친환경축산물 통닭으로 닭 백숙을 끓

“전하! 퇴청하시나

이까?”

오늘 퇴근하는 필

자에게 아내가 장난

처럼 한 말이다.

최근 TV 사극드라

마의 인기가 많아서

일까? 아내는‘주몽’

부터 열심히 사극드

라마를 보더니‘태왕

사신기’를 거쳐‘이

산’까지 섭렵하고, 이젠 자신이 마치 극

중의 중전이 된 양 사를 따라하고 있다. 

“중전! 하루 종일 적적 하셨겠소. 그런

데 식사는 하시었소?”

필자도 함께 맞장구를 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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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하! 몸에 좋은
닭 백숙을
드시옵소서.”

최 충 집 상무이사

(주)마니커
전략기획실 축산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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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것이요?”

“예, 그렇사옵니다. 전하, 그런데 친환경

축산물이란 무엇인가요?”

“아, 친환경축산물이요? 친환경축산물이

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정부에서

인증하는 축산물을 말한다오, 중전!”

“친환경축산물에는 유기 축산물과 무농약

축산물이 있는데, 회사에서 택배로 온 그

통닭은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항생제를 전혀

먹이지 않고 사육된 닭이라오!”

“전하! 그래서 그런지 닭 껍질도 깨끗해

보이고 탱탱해 보이는 것이 정말 좋아 보

사옵니다. 전에 연구하시던 그 무항생제 닭

고기인가요?”

“그렇다오. 중전, 이제는 연구단계가 아니

고 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직접 소비자

에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오. 또한 생산

직후 냉장택배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도착

된 닭고기이기 때문에 신선도 또한 좋아서

닭 백숙이 맛있는 것 같구료!”

닭 백숙은 맛이 있었지만 혼자서 다 먹기

에는 역부족이었다. 필자는 다리 한쪽만을

남긴 채 닭고기를 다 먹어치웠다. 

“음� 아주 잘 먹었소, 중전. 오늘 닭 백숙

은 특별히 맛있게 잘 만들었구료!”

“전하! 양닭죽도 끓이고 있는데, 그것도

한번 들어 보시지요. 아주 맛있사옵니다!”

“중전! 너무 과식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

겠소. 지금도 배가 많이 부르답니다.”

“전하! 그래도 맛만 한번 보세요. 찹쌀, 은

행, 잣, 추, 당근이 함께 들어가 몸에 좋

은 양닭죽이랍니다.”

“알았소. 중전, 맛만 한번 보겠소! 조금만

주시구료.”

맛을 본 필자는 양닭죽 한 그릇을 더 달

라고 했다. 맛이 아주 좋았으므로. 양닭

죽 맛을 조금 보려다가 공기 한 그릇 정도

분량을 또 먹고 말았다(아휴� 배부르다!).

“세자는 중전과 저녁을 같이 했다고 하더

니만, 어디를 나간 것이오?”

“식사를 마친 후 배가 너무 부르다고 운동

을 나갔답니다. 전하!”

“나도 운동을 해야만 할까 보오. 배가 너

무 불러서.”

그러던 사이 아들이 운동을 다녀왔는지

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. 

“세자! 운동 다녀오시오?”

아내가 또 궁중 사 버전으로 말을 시작

했다.

“어마마마! 저녁에 주신 닭 백숙과 양닭

죽을 너무 많이 과식해서 걱정했는데, 자전

거를 1시간 정도 타고 오니 괜찮사옵니다.”

아들도 아내의 말에 궁중 사 버전으로

답한다. 

“세자! 닭백숙과 양닭죽은 소화가 잘 되

는 것이라 그럴 것이오.”

“아바마마! 퇴근하셨사옵니까?”

아들이 식사를 막 마친 필자에게 궁중

사 버전으로 인사를 한다.

“세자도 잘 지내셨는가? 운동은 잘 하

고?”

필자도 아들의 인사를 궁중 사체로 받아

줬다.

“오늘 닭백숙과 양닭죽이 너무 맛있어

아바마마 드실 것도 남겨 두질 않고 다 먹어

버렸나이다. 통촉하여 주시옵소서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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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도 아내와 같이 미안한 생각을 하고

있었나 보다.

“세자! 과인도 지금 막 닭 백숙과 양닭

죽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느니라!”

“어마마마! 그럼 그사이 또 닭백숙과 양

닭죽을 만드셔서 아바마마께 드렸나이까?”

“세자! 전하는 우리집 상감마마시니 당연

히 만들어 드려야지 않겠소? 압력밥솥으로

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금방 한다

오.”

“중전! 세자도 들어 왔으니 다 함께 차나

한 잔 합시다. 물은 내가 끓이겠소”

잠시 후 물이 끓고 필자는 녹차 잔과 녹차

를 담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아

내와 아들에게 가져갔다.

오늘 저녁 필자는 상감마마, 아내는 중전

마마, 아들은 세자가 되어 한편의 재미있는

사극드라마를 찍은 날이었다.

회사일이 바빠 늘 늦게 퇴근하여 좀처럼

얼굴을 마주하고 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오

랜만에 가족이 재미있는 화를 함께 한 날

이었다.

닭 백숙과 양닭죽을
맛있게 만드는 법(우리집 방식)

1_ 통닭은 깨끗이 손질을 한다(손

질이 된 통닭은 바로 사용).

2_ 마늘, 추와 함께 통닭

을 압력 밥솥에 넣고 푹 삶

는다(압력추 소리가 나기 시

작 한 후 7분 정도까지 가열

하고 김을 빼지 않은 상태로 15

분 정도 놔둔다).

3_ 김을 빼도 나오지 않을 정도 방치된 압력 밥솥을 열어

닭을 꺼내 큰 접시에 건져내 먹기 좋게 고기를 뜯어 놓는다

(닭백숙 = 아주 맛있지요!).

4_ 닭을 건져 내 놓은 압력 밥솥의 국물에 잘게 썬 양파, 잘

게 썬 당근, 은행, 잣과 물에 불린 찹쌀을 넣고 뚜껑을 열어

놓은 상태로 끓이다가, 잘게 썬 부추를 넣고 찹쌀이 잘 퍼질

때까지 끓여낸다( 양닭죽 = 양이 그만이에요!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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